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눅15:20-2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란 의미다. 하나님에게

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

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살

펴보자.

1.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20절 上) "...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다

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나간 즉시 아버지가 한 일은 

문 밖에서 기다라는 것이었다. 남이 뭐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린 것이다. 이렇게 사랑

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

며 기다려주신다. 만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2.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20절 下) "...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눈에서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들인 것이다. 진

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

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

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

일 좋은 옷을 주면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권한을 위임하고, 발

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탕자는 이전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완전히 아

들로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

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다. 아버

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

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인생의 행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사는데 있다(요3:16).



목장 나눔 문제                                          2022년 11월 첫째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눅15:20-24) 

  1. 마음 열기 –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2. 경배와 찬양 – 아바 아버지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말씀요약을 읽으세요.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2)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고, 십자가

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이번 새생명축제때 태신자들을 초청해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태신

자들에게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이야기 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3)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해, "새생명축제"에 방문했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사

랑을 느끼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